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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knowledge of, attitude toward, and education requirements for dementia that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have an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s between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 
dementia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mentia education provided in a university.

Methods : From January 2021 to February 2021, 150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in Daejeon, Jeollanam-do, and 
Gyeongsangnam-do were enrolled in this study and surveyed using a questionnaire.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understood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agreed to participate. For data analysis, SPSS version 20.0 was used.

Results : The subjects scored, on average, 18.64 ± 3.23 of 30 points Knowledge of dementia. The subjects had many correct 
answers in the items on dementia assessment, diagnosis, and treatment and care, whereas they had few correct answers in the items 
on the risk factors of dementia. In terms of attitude toward dementia, the subjects scored 37.38 ± 8.32 on the stability subscale 
and 48.26 ± 9.11 on the knowledge subscale; thus, they had higher scores on the knowledge subscale. The subjects had high 
educational requirements regarding the cognitive activity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of occupational therapy for dementia. The 
subjects’ knowledge of dementia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ir attitude toward dementia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mentia 
education (p<.05).

Conclusion : The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had high educational requirements of the cognitive activity and 
activity of daily living for dementia. When they had more education of dementia, their attitude toward dementia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ir knowledge of dementia.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students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need to have 
professional education in their university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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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적인 의료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

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

다. 우리나라 역시 2019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6 %로 추산되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였다(Statistics Korea, 2019). 이러한 고

령화 현상으로 인해 만성질환 및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

고 있으며 표적인 질환이 치매이다(Yordy 등, 2019).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환자 수는 2019년을 기

준으로 78만 488명으로 추정되며 치매 유병율은 10.16 
%로 나타났으며 2024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300
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될 만큼 급격한 증가를 보이

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2019). 
노인의 퇴행성 질환인 치매는 인지능력 저하, 기억력 

감소, 정신행동증상 등으로 인해 식사하기, 옷 입기, 요
리하기 등 다양한 일상생활은 물론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비가역적인 뇌의 퇴행성 질환이다(Mitchell 
등, 2017). 치매 유병률의 증가로 인해 개인 및 가족의 

진료에 한 부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국내 총 치매관리비용은 약 16조 

3천억 원으로 이는 2018년 15조 6천억 원보다 늘어난 수

치이며 향후 10년마다 평균 약 1.3배씩 증가해 2030년에

는 33조, 205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2019). 효과적인 치매 

관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증가하는 의

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Lee, 2019).
이에 치매 관리에 한 중요성에 해 강조되어졌고 

여러 나라에서는 치매와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7년 9월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의 보건소 치매상담센

터에서 지역별 치매안심센터로 변환하여 상담부터 치료 

서비스까지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의 

전문 인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치매전문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되며 작업치료사는 필수인력으

로 센터에서 1명 이상을 채용하게 되었으며 치매의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한

다. 작업치료사는 치매 예방교실, 인지 재활 프로그램, 
치매 가족 상담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앞으로 치매 정책이 확 되면

서 치매를 관리하는 전문가로서의 작업치료사에 한 

역할은 더 강조될 것이라 생각된다.
작업치료사가 치매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치매에 한 올바른 지식과 적절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치매에 한 올바른 지식과 적절하고 긍

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치매노인을 케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으며, 치매에 한 적절한 

인식과 태도가 케어의 방법과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Jang 등, 2010; Kim & Yang, 2016). 또한 효과적으

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질병에 한 올바른 지식과 긍정

적인 태도,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

어야 한다(Alzheimer’s Association, 2017). 그러나 향후 치

매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게 될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을 

상으로 치매에 한 지식 및 태도에 한 현황 연구는 

미흡한 편이며 교육 요구도에 한 연구 비슷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 학생의 치매에 한 

지식, 태도에 한 현황과 치매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치매에 

한 지식 및 태도에 한 분석과 치매 교육에 한 요구

도를 파악하여 향후 치매 전문 인력으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근

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치매에 한 지식, 태도 정도를 파악한

다.
둘째, 상자의 치매 교육요구도 현황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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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에서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기

간은 2021년 1월부터 동년 2월까지였으며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글 사이트를 통한 웹 설문에 참여

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총 연구에 참여한 상자

는 150명이었다. 

2. 연구도구

 
1) 한국어판 알츠하이머병 지식 측정도구

2009년도에 미국에서 개발된 Alzheimer’s Disease 
Knowledge Scale(ADKS)는 치매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Kim과 Jung(2015)에 의해 신

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한국어판 ADKS 도구이다. 이 

도구는 총 3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치매의 표적

인 형태인 알츠하이머병에 한 위험요소, 평가와 진단, 
인지장애의 특성 및 증상, 채매의 진행과정, 인지저하로 

인한 삶의 변화, 돌봄, 치료 및 관리제공에 관한 지식 정

도를 ‘그렇다’와 ‘아니다’로 답할 수 있게 하였다. 정답

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여 가중치 없이 단순 합

산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총점은 0점에서 30점이다. 치
매지식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hrombach’s α=.71이다

(Kim & Jung, 2015). 

2) 한국어판 치매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The Dementia Attitudes Scale(DAS)는 O’Connor와 

McFadden(2010)에 의해 개발된 치매에 한 태도 측정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Choi 등(2015)이 한국어로 번역하

고 유관전문가들에 의해 검토된 한국어판을 사용하였다. 
DAS는 치매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적 측면을 평가하는 DAS 지식척

도(10문항으로 구성)와 정서 및 행동을 평가하는 DAS 
안정척도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 문항 당 1점에서 7

점까지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항목 중 6개의 문항

은 역으로 계산된다. 14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

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hrombach’s α
=.75이다(Lee 등, 2009).

3) 치매교육 요구도 측정도구

치매 교육에 한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치

매센터의 자료집을 기초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10가
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Kim & Cho, 2018). 각 항목

당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응답결과 

중 교육을 요구한다고 응답한 상자의 수를 합하여 점

수를 부과하였다. 점수가 높은 항목일수록 치매 교육에 

한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

다. 둘째, 상자의 치매에 한 태도 및 지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치매교육에 한 요구도

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순위를 

측정하였다. 넷째, 치매교육정도에 따른 치매태도, 치매

지식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실시하

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43명(28.7 %), 여성 107명
(71.3 %)으로 여성이 많았고, 나이는 23세 이하 103명
(69.1 %), 24세부터 26세까지 38명(25.3 %), 27세부터 30
세까지 6명(4.0 %), 31세 이상 3명(2.0 %) 이었다. 치매에 

한 관심정도는 ‘관심이 크다’가 55명(36.7 %), ‘조금관

심이 있다’ 26명(17.3 %), ‘보통’ 67(44.7 %), ‘관심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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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명(1.3 %)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진행한 치매 교

육시간은 1시간에서 5시간이 71명(47.3 %)로 가장 많았

다. 치매임상실습은 3주 이상 12명(8.0 %), 2주에서 3주 

18명(12.0 %), 2주 이하 32명(21.3 %), 없음이 88명(58.7 

%)로 나타났으며, 치매교육의 필요성에서는 매우필요 

104명(69.3 %), 필요 11명(7.3 %), 보통 35명(23.3 %)로 

부분의 학생들이 치매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Characteristics Subjects (n) Percent (%)

Gender
Male 43 28.7

Female 107 71.3

Age (year)

≤23 103 69.1

24~26 38 25.3

27~30 6 4.0

≥31 3 2.0

Interest in dementia

Highly interested 55 36.7

Somewhat interested 26 17.3

Neither much interested nor indifferent 67 44.7

Not interested 2 1.3

A degree of dementia education 
(hours)

≥11 16 10.2

6~10 27 18.0

1~5 71 47.3

0 36 24.2

Clinical practice of dementia 
(weeks)

≥3 12 8.0

2~3 18 12.0

≤2 32 21.3

0 88 58.7

Necessity of dementia education

Very necessary 104 69.3

Necessary 11 7.3

Neither necessary nor unnecessary 35 23.3

Unnecessary 0 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150)

2. 연구대상자의 치매지식 및 치매태도 

연구 상자의 치매지식은 총 30점 만점에 평균 

18.64±3.23점으로 나타났다. 치매지식에 관한 항목 중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한 종류이다’, ‘알츠하이머 환자

에게는 간단하고 단순한 지시가 효과적이다’와 같은 치

매의 평가와 진단 그리고 치료 및 관리 영역에 높은 정

답을 보였으며 반 로 ‘두뇌 운동은 알츠하이머 예방에 

효과적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알츠하이머 환자

가 무엇을 해야 할지 쪽지에 적어 놓는 것은 병이 악화

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와 같이 알츠하이머병에 한 

위험요인이나 치료 및 관리항목에서 낮은 정답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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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치매 태도점수에서는 안정척도 70점 만점에 

37.38±8.32점, 지식척도 70점 만점에 48.26±9.11점을 보

였으며 총 140점 만점에 평균 85.65±12.64점의 치매태도

점수를 나타냈다(Table 2). 

Variables Min Max M±SD

Dementia knowledge (points) 9 27 18.64±3.23

Stability scale of dementia attitude (points) 16 62 37.38±8.32

Knowledge scale of dementia attitude (points) 18 65 48.26±9.11

Total score of dementia attitude (points) 30 122 85.65±12.64

Table 2. Score of dementia knowledge and dementia attitude (n=150)

3. 연구대상자의 치매 교육요구도 

작업치료 전공 학생을 상으로 치매교육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문항은 ‘치매작업

치료 인지활동’으로 150명의 상자 중 139명(92.6 %)에

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다. 다음으로 ‘치매작

업치료 일상생활활동’ 137명(91.3 %), ‘치매작업치료 신

체적 활동’ 136명(90.6 %), 치매에 한 국가 및 사회적 

역할 135명(90.0 %)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Variables No. of positive answers (%) Ranking

Understanding of dementia 130 (86.6) 6

Early examination of dementia 128 (85.3) 7

Workout for dementia prevention 127 (84.6) 8

Dietary habit for dementia prevention 106 (70.6) 10

Mental health care for dementia prevention 132 (88.0) 5

Physical activity of occupational therapy for dementia 136 (90.6) 3

Cognitive activity of occupational therapy for dementia 139 (92.6) 1

Activity of daily living of occupational therapy for dementia 137 (91.3) 2

Rehabilitation in dementia community 127 (84.6) 8

National and social roles for dementia 135 (90.0) 4

Table 3. Requirements of dementia education (n=150) 

4. 치매교육정도에 따른 치매지식, 치매태도와의 상관관계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의 치매교육정도에 따른 치매

태도 및 치매지식과의 상관분석에서 치매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치매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72(p<.05), 치매태도 또한 치매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6(p<.01)(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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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이 향후 치매 전문가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치매 지식과 태도

에 한 현황 분석과 상자들의 치매 교육에 한 요구

도 조사를 통하여 치매 교육에 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치매에 한 지식은 30점 만점에 

18.64±3.2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활

용하여 지역사회 노인을 상으로 하였을 때의 결과인 

17.66±4.10점과 치매 노인 가족을 상으로 한 

16.96±3.20점, 중년 여성을 상으로는 16.53±2.50점보다

는 다소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하지만 간호학생을 상

으로 한 연구 결과는 20.19점(Carpente 등, 2009), 19.36점
(Scerri & Scerri, 2013), 23.43점(Kimzey 등, 2016)이었으

며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상으로 한 결과는 

20.18±3.58점(Park, 2018)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치매라는 특정질환에 해 전문적 교육을 

받은 연구의 상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상자보다 

높은 지식수준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연

구 결과에서도 치매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치매

에 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tens 등, 
2014; Du & Hu, 2014; Jang 등, 2010). 본 연구 결과 역시 

치매 교육정도와 지식간의 유의한 상관관계 나타났다

(p<0.05). 따라서 치매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는 타 영역의 치매 전문 인력만큼 치매에 한 전문적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화된 치매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치매 지식 중 치매에 한 위험요인, 치료 및 관리 

부분에 한 영역이 미흡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한 

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상자의 치매에 한 태도는 140점 만점에 평

균 85.65±12.6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치매 환자 가족의 치매 태도 점수 80.65±16.00점
(Choi 등, 2015)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치매전문요

양보호사를 상으로 한 치매 태도 점수 96.47±13.72점
(Park, 2018)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간호학생을 

상으로 다른 평가도구로 측정한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

했을 때 75.25점(Kwon & Lee, 2017), 사회복지학과 학생

을 상으로 한 결과는 67.56점(Kim 등, 2015)으로 본 연

구의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인 61.18±9.03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치매 지식과 동일하

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

매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 역시 치매 교육이 치매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지식과 치매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이는 치매에 한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

한 결과를 나타냈다(Hwang 등, 2013; Kim 등, 2015). 치
매 태도가 높았던 기존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이

는 치매에 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이 치매에 한 긍정

적 태도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치매에 한 긍정적인 태

도는 치매 상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치료를 제공하는 치료사에게도 만족감을 느

끼게 할 것이다.
치매에 한 교육요구도 결과에서는 가장 높은 항목

은 치매 작업치료 인지활동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A degree of dementia 
education Dementia knowledge Dementia attitude

A degree of dementia education 1

Dementia knowledge .172* 1

Dementia attitude .236** .043 1
*p<.05, ** p<.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ementia knowledge and dementia attitude according to a degree of 

dementia education  (n=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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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작업치료 일상생활활동, 신체적 활동 순으로 나타

났다. 치매 전문 인력으로 작업치료사의 역할은 조기 평

가를 통해 치매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지 재활 프

로그램, 치매 가족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요구도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치매 교육과 치매 지식 및 

태도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교육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나 아직은 교육 시간이 충

분하지 않아 치매 전문 교육이 현재보다는 더욱 강화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치매 프로그램 운영 시 

치매 환자의 인지활동 등과 같이 작업치료사의 역할 및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예비 치매 전문 인력인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을 상으로 치매에 한 지식 및 태도에 

한 현황 분석과 치매 교육 요구를 조사한 것으로 작업치

료 전공 학생을 위한 치매 교육 강화와 치매 교육프로그

램 개발에 한 체계를 구성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사료

된다.

Ⅴ. 결 론

본 연구 결과 치매 전문 지식이나 태도는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교육을 받지 않은 상자들보다는 높게 나

타났지만 타 전공의 치매 전문 인력에 비해서는 다소 낮

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비교 

상 연구에 해 교육 시간 등의 고려 없이 단순 비교

한 부분에 있어 제한점이 있어 추후에는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한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 상자에 한정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육 시간

과 지식 및 태도 점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처럼 

교육에 한 필요성은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

구가 일부 작업치료 학생에 한정되어 모든 작업치료 학

생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나 치매 지식 및 태

도에 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치매 교육에 따른 

지식 및 태도의 상관성이 높아 치매 교육에 한 강화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한 요구 조사 결과는 치매 전문가로서의 작업치료사 

역할과 동일하였으며 이는 치매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치매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이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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